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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심정명 교수의 세미나가 5월 20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3/11과 애도의 문학’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

었다.  

심정명 교수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

며, 본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 방사능에 대한 간접적인 

죽음도 느끼고 2가지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일단 3.11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심정명 교수는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3.11사건을 전후

의 폐허와 원폭사건 등 국민사적 관점에서 보아 가라타니 고진과 같이 자본주의 시대는 이미 끝

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희생의 시스템으로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원전 운

동을 통해 바뀌는 일본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학에서의 3.11사건에 대한 표현방식이 흥미로운 점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것

을 기준에 두고 소설을 쓰는 것인가가 된다. 가와카미 히로미의 “카미사마”는 3.11사건 이후, “카

미사마2011”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3.11사건에 맞추어 바뀌게 되었다. 이 소설

은 그 날(3.11) 이후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지진을 통한 새로운 세계도 

보여준다. 가와카미 히로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들은 대지진의 깊은 면보다는 일상의 변화

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또한 3.11사건 이후 일본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는 경

향이 있어 자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설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 3.11사건에 대해 문학계에서는 ‘애도’의 주체에 대해서는 많이 논하고 있다. 희생자를 애도하

는 작품 중 현재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소설은 이토 세이토의 “상상라디오”인데, 이 소설

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3.11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폭사건이나 다른 

사건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애도의 주체를 3.11사건에 제한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 또한 쓰시마 유코의 “야마네코 돔”은 일본의 전후사와 방사능사건에 이어진 소설

인데, 이 소설에서는 죽음은 누군가를 소거하는 계기가 되지만, 또한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

를 형성해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을 나타내며, 중요한 사람이 죽어도 일상을 잘 돌아

간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심정명 교수는 3.11사건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기는 비극적인 트라우마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본인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애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하였다. 또한 3.11사건 이후의 변화된 일상, 죽음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3.11사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응답 

질문: 반드시 죽은 사람만이 애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도를 하는 과정에서 큰 역설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일상이 없어진 것도 애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맞는 말이다. 없어졌던 일상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이 죽

은 사람보다 더 많다. 한편으로는 나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희생자로서 특권적인 죽음으로 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본 현대사가 변화하는 큰 사건이라는 지표로 놓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3.11사건이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질문: 애도하면 결국 죽음이 핵심인데, 3.11이 특수한 사건인데 문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전후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 문학계에서 변화가 있는지 

답변: 이 사건은 트라우마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죽음은 항상 있지만, 반드시 죽

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의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어떤 소설에서는 매일 지진지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등 우리가 흔히 여기는 

보통/보편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또 다

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설도 있다. 

 


